
6-2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사도행전 1:1-8 

말씀제목: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 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 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사 43:10-

12)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자신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때에 이스라엘에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상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게 증인이되리라.”(행 1:4-8)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눅 24:44-48)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증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함을 아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을 깊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천 년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본 것처럼 살 수 있으며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므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은 하늘 법정에 재판관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검사가 되어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마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본 증인이 되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신 사실을 복음으로 

전함으로써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해야할 메시지에 대하여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믿으면 모든 죄들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